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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견해가 너무도 보수적이라고 하시면서 동의를 하시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인간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이 끊어서는 안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나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이거나 또는 식물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창조주 만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갈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감동을 준 사태가 보도 되었습니다. 캔사스주에서  20년 전에 음주 운전자에 치여 의식 불명이 된 식물 인간 새라 스캔틀린 (Sarah Scantlin)이란 여성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눈만을 깜짝 거렸던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그녀의 아버지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를 한 상태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2일에 대학교 일학년생이었던 새라는 한 옷가게에 취직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에 가려고 그녀의 차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음주운전자에게 치었던 것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뺑손이를 쳤지만 곧 체포가 되어 6 개월 간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2005년 2월초순이었습니다. 골든 플레인 핼스 센터의 간호사가 스캔틀린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벳시 스캔틀린 여사이십니까? 만일에 서계시면 먼저 앉어주십시오. 전화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에서들리는 소리는 기적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Hi, Mom” 즉 “엄마” 라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자기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새라이냐?”라고 확인 질문을 했을 때 똑똑하게 “네”라는 대답을 새라가 했습니다.

엄마가 “새라야, 너 지금 괜찮으냐?”라고 묻자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고 화장품을 갖다 달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새라는 사실 그해 1월 중순에 의식을 회복하여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발렌타인날에 보모에게 깝짝 놀랄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회복사실을 말하지 말아달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 그녀는 부모와 대화하고 싶어서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대화를 엄마와 나눴던 것입니다. 새라의 의사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파괴된 뇌의 통로가 재생된 것 같다고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뵈며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겠느냐고 간호사가 새라에게 물었을 때 새라는 “I love you”라는 말을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후 새라는 자기 방에 설치된 TV를 보면서 다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녀의 남동생이 CD가 뭐인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음악이 담긴 판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물으니까 22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38세라고 말하자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듯 동생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말의 의하면 그녀는 아직도 1980년 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여성도 약 20여년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남편은 사망을 했지만 그녀는 약 20년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새라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곳 UCLA부속 병원에서도 20여년간 의식을 잃고 있었던 히스패닉 여성이 의식을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프로리다 주에서는 식물인간이 된 여성을 놓고 안락사를 시키자는 그녀의 남편과 어떻게 해서든지 튜브를 제거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보모간에 법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지사 였던 제프  부시도 그녀의 부모 편에 서서 법정 싸움은 오래 계속된바 있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박동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 한 그녀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생명을 끊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제 신념은 새라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더욱 굳어졌습니다.  끝
